
2017년 2월 22일 수요일제20439호�� 기획

��� ���
<9> 동네책방양지애민희진김대선씨

젊은데 뭘 못해! 약속을 잡을 때는 이런 생각을 떨치지 못했

다 당장은좋아하는일하는것도괜찮을거야 생업보다취미

라면 젊으니까 도전해볼만하겠다 책시장 어려울텐데 잘

버티면서재미나게했으면 별걱정을다했다내가뭐라고

책방을문화거점으로만들겠다

양지애(여34) 민희진(여22) 김대선(34)씨는

광주의 동네책방 주인들이다 왠지모를익숙함

이있는동명동에 파종모종이라는책방을 동네

특유 느낌들이 남아있는 양림동에 라이트 라이

프라는 이름으로 젊음이 북적대는 전남대 후문

인근에 연지책방이라는 서점을 낸 겁없는 청

년들이다

모두가 대기업 안정된 공무원을 바라보는 시

대에 다른 길을 선택한 청년들이다 그나마 돈도

되지않고알아주지도않는다 그래도 책방을문

화 거점으로 키우겠다 독서가 즐거운 일이라

는것을지역사회에퍼뜨리고싶다는야무진꿈

을용감하게실현시키고있는젊은이들이다

어쩌다책방주인이됐을까

양지애 대표는 동신대 사진학과 편집사진 수

업을 받으며 흥미를 느꼈던 점을 살려 편집 디자

인 쪽 직업을 가졌다가 자연스럽게 책방까지 내

게됐다고했다 책을좋아하는데다 스스로편집

하며 만들 수 있어 해볼만하다고 생각했다는 것

이다

민희진 대표는 자신이 매력을 느꼈던 독립출

판책방을알리고싶었다고했다 처음엔빛고을

초 교사인 오빠 민상기씨가 원고를 써놓고도 출

판사에서 책 출간이 거절당한 뒤 내가 해줄게

라며시작한일이다

김대선대표도비슷하다 조선대시각디자인과

를졸업한뒤 영상영화 등좋아하는분야를다

룬책을만들어내놓고함께공유하는게좋아서

서점을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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얼마나 버틸까 책방도 힘들고 출판사도 어려

운데다서점찾는사람도많지않다책시장이어

려운 상황에서 머리와 논리로 고민하면 답이 나

오지않는다

이들모두버텨서살아남아야죠라고입을모

았다 돈이 중요해서 시작한 일은 아니지만 해보

는데까지하고싶다고했다 현실적중압감에짓

눌려무릎을꿇고싶지는않다는게이들생각이

다그만큼고민도깊어지고있다

민 대표는 작은 책을 받아줘 감사하다는 출

간 의뢰 편지 망하지 않고 오랫동안 이 자리에

있었으면 한다고 염원하는 단골들의 기대를 저

버릴수없다고했다 김대표도 우리서점을찾

았던고객이문득다시찾아올때도그자리에그

대로있는것이목표라고했다

갈수록 책을 읽는 사람이 줄어서 큰일이라는

걱정도 했다 양 대표는 좋은 날 아시아문화전

당앞잔디밭에책을전시하는 유목 책방을시도

해보고 싶다며 꾸준히 책을 읽는데 도움이 되

는 공간을 만들어가고 싶다고 했다 민 대표는

대학주변에술집노래방은많은데걸어다녀도

서점을찾기쉽지않더라 우리서점이그런공간

이었으면 좋겠다 서로 소통하는 도심 속 편안한

문화공간으로만들어가고싶다고했다

김 대표도 편안하게찾아가다른곳에서찾기

쉽지않은책을보는그런작지만매력넘치는공

간이됐으면한다고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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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지애 파종모종 대표

개인서재만한 3평 공간서

취향맞는책 한정 판매

문화전당잔디서책방열고파

민희진 연지책방 대표

독립출판알리려시작

대학생출간의뢰잇따라

교재위탁판매사진 인화

김대선 라이트 라이프 대표

영상영화책만들어공유

고객위해이자리에있을것


